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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ony-Sharp 영향 제한적
2009년 하반기 공동투자 영향 … 수급타이트로 추가 공급처 확보

동양종금증권은 2월28일 삼성전자에 대해 Sony와 Sharp의 공동투자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만원을 유지했다.

김현중 연구원은 “Sony 입장에서 이번 결정은 40인치 이상 패널의 안정적 공급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2008년 상반기까지 LCD TV 패널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공급처 확보 없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Sony와 Sharp의 공동투자가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009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삼성전자

의 LCD 사업부가 단기적으로 받는 영향은 전무하며 장기적으로도 TV 세트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패널이 원가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Sony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훨씬 

크다”며 패널 공급처 확대가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독 공급처의 문제를 이미 경험한 Sony가 Sharp만을 공급처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덧붙

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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